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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및 우울 간의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참여자는 경북지역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09명이었다. 자료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과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였다. 연구결과, 분노표현 방식은 4점 만점에 분노표출 평균 2.07, 분노억제 평균 2.24, 분노조절 평균 2.80 이었다.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4 이었다. 우울 정도는 0∼3점 범위의 평균 0.98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분노표
출과 분노억제, 분노억제와 우울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분노조절과 우울, 대인관계와 우울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전공만족도, 지원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
귀분석 결과, 변수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39%이었으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노억제, 분노조절,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억제 방식을 감소시키고, 분노조절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09 nursing students recruited from two 
colleg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gathered between December 1st and December 
20th, 2016.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for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the nursing students.
The total explanation of depression was determined to be 39.0%. The anger-in explaining (β=0.506, ｐ
=0.000), anger-control explaining (β= -0.342, ｐ=0.000),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β= -0.286, ｐ
=0.000) were significant factors of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a requirement for 
strategies to decrease trait anger-in, and promote anger-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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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분노는 인간관계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

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거나 효과
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난폭하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분노의 역기능적 측면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 이러한 
분노 감정의 경험 보다는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인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노표현 방식은 
화를 밖으로 표현하는 분노표출, 화가 나 있으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분노억제, 그리고 화가 난 상태를 인지하
나 화난 감정을 적절히 진정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분노조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분노표현 방식과 
신체적 질병 발생 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적절한 분노의 표현과 조절은 일상생활과 대학생활
의 적응 및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분노 
감정을 절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
우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 우울, 자아존중감저하 등 정
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3].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대학생
활을 통해 만나게 되는 교수, 선후배, 친구 등 폭넓은 인
간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발달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성인 초기에 성숙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심리적 혼란과 사회구성원으로
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4]. 특히 간호
대학생의 경우 조별 과제 및 활동, 임상실습으로 인한 대
상자와의 만남 등 서로 다른 타인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야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5].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이 낯선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생활만족 및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인관계 갈등은 신규간호사의 
주요 이직 원인이 되고 있다[6]. 또한 대인관계 문제는 우
울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7]. 우울과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면대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대인
관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중독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1, 8]. 우울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
계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부당할 위협으로
부터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과잉 통제하려는 대인관계 문제를 보임으
로써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울을 반복적으로 경험
하기도 한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은 결국 전문 간호사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울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흔한 정신문제 중 하나로, 
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은 정신장애로 발전하거나 성인
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10].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
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 뿐 아니라 교과과정 중에 실무
현장에 조기 노출되는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므로 우울
이 증가될 수 있다[11]. 이 시기에 우울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게 되면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거나 의욕상실로 이어
질 뿐 아니라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울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발달과업 성취를 어렵게 하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
하여 졸업 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
다. 간호대학생들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주로 학업성취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으로 
우울을 규명하였으며[12],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
처방법 등으로 밝혀졌다[9, 13]. 

최근 분노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분노표현 방식이 불안, 우울, 신체화, 정신질병, 
자기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5]. 분
노표현 방식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분노표현이 부적
절하게 이루어지면 심장질환이나 우울과 같은 신체적, 심
리적 상해는 물론 분노를 내면화시켜 자살로 이어질 수
도 있다[16]. 

이상으로 분노표현 방식과 대인관계 능력은 우울에 영
향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와 우
울과 대인관계의 부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시도
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분노표현방
식과 대인관계능력을 모두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간호대학
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간

의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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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3) 분노표현, 대인관계 및 우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5)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간

의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지역에 소재한 2개 4년제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한 후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
면에 동의한 209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에서 유의수준 α-.05, 검정력(1-β)을 .95, 효과 크기(f)
를 중간 효과크기인 .15, 예측요인 9개를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최소 166명으로 산출되어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분노표현 방식
Spieberger, Kransner와 Solomon(1988)[17]이 개

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Lee와 Chon과 
Hahn(1988)[18]이 번안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상태분노와 특성분노의 하위영역
을 제외한 분노표현 방식의 하위영역인 분노표출, 분노억
제, 분노조절의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도
구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방식을 많
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Lee등[18]의 번안된 도구의 
Cronbach's α는 분노표출 .74, 분노억제 .75, 분노조절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분노표출 .85, 
분노억제 .82, 분노조절 .68로 나타났다.

2.3.2 대인관계 능력
Schlein, Guerney과 Stover(1971)[19]가 개발한 대

인관계변화 척도를 Moon[20]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
감, 민감성, 개방성 및 이해성의 7개 요소로 총 25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은 최소 25점에서 최대 125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
록 대인관계가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번안된 척
도의 Cronbach's α는 .7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3.3 우울
Radloff(1977)[21]가 개발한 CES-D 척도를 Chon과 

Choi와 Yang(2001)[22]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의 우울을 평가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 우울 증상을 
기술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
∼3점으로 된 4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n등[22]의 한국판 CES-D의 개
발당시 Cronbach's α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0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
였다. 총 220부를 배부하고 이 중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209부(탈락률 5%)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
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분석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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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ean±SD Min Max
Anger expression 
  Anger-out 2.07±.51 1.00 4.00
  Anger-in 2.24±.52 1.13 4.00
  Anger-control 2.80±.35 1.25 4.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64±.52 2.40 5.00

Depression 0.98±.46 0.00 2.30

Table 2. Degree of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Depression     (N=209)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 158명(75.6%), 남학생 51명

(24.4%)이었다. 1학년 63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41명(19.6%)으로 가장 적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
족이상 137명(65.5%), 보통 68명(32.5%) 순이었으며, 
지원 동기는 내가 원해서가 120명(57.4%)으로 가장 많
았고, 취업률 이 높아서가 47명(22.5%), 타인의 권유로
가 42명(20.1%) 순이었다. 대인관계 중요성은 중요하다 
가 158명(75.6%)로 가장 높았으며, 중요하지 않다가 18
명(8.6%)로 가장 낮았다. 학기 중 평균 취득학점은 
3.0~3.9 149명(71.2%), 3.0이하48(23.0%), 4.0이상 12
명(5.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Male 51(24.4)

Female 158(75.6)
Grade 1 63(30.1)

2 46(22.0)
3 41(19.6)
4 59(28.2)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4(1.9)
Moderate 68(32.5)
Satisfied 137(65.5)

Application
motivation

Interest 120(57.4)
Recommendation 42(20.1)
Employment rate 47(22.5)

Import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important 18(8.6)
Moderate 33(15.8)
Important 158(75.6)

Academic 
achievement

≥4.0 12(5.7)
3.0 ~ 3.99 149(71.2)
≤3.0 48(23.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3.2 대상자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정도
대상자의 분노표현 방식은 4점 만점에 분노표출은 2.07 

±.51점, 분노억제는 2.24±.52점, 분노조절은 2.80±.35점
이었다.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에 3.64±.52점이었

다. 우울 정도는 0∼3점 범위로 0.98±.46점으로 나타났
다[Table 2].

3.3 대상자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및 우울 간의 관계
대상자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분노표현과 분노억제(r=.64, p=.000), 분노억제
와 우울(r=.40, p=.000)은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분노조절과 우울(r=-.30, p=.000), 대인관
계와 우울(r=-.39, p=.000)은 통계적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Anger-
out

Anger-
in

Anger-
control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2
(.083)

-.09
(.219)

.13
(.070)

-.39
(.000)

Anger-out .64
(.000)

-.01
(.914)

.18
(<.009)

Anger-in .16
(.025)

.40
(.000)

Anger-control -.30
(.000)

Table 3. Correlation Among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Depression           (N=209)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전공 만족도(F=21.02, 

p=.000), 지원 동기(F=9.73,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Characteristic Categories
Depression

Mean±
SD

t/F(p)
Scheffe

Gender Male .95±.11 .50
(.606)Female .99±.46

Grade 1a 1.01±.47
1.36
(.251)

2a 1.08±.48
3a 0.92±.44
4a 0.93±.46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1.38±.45
21.02
(.000)Moderate 1.23±.40

Satisfied 0.84±.43
Application
motivation

Interest 0.92±.47
9.73
(.000)Recommendation 1.25±.34

Employment rate 0.91±.46
Import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t important 0.81±.30
2.12
(.123)Moderate 1.08±.45

Important 0.98±.47
Academic 
achievement

≥4.0 1.11±.46
2.42
(.092)3.0 ~ 3.99 0.94±.50

≤3.0 1.09±.33

Table 4.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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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대인관

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33.53 p=.000).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ive R2 이 .39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39%이었다.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노억제(β= .506, p=.000), 분노조절(β= -.342, p=.000), 
대인관계(β= -.286, p=.000)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67 .271 8.747 .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250 .050 -.286 -5.010 .000

Anger-out -.103 .067 -.114 -1.540 .125

Anger-in .450 .066 .506 6.765 .000
Anger-control .453 .075 -.342 -6.055 .000

R2=.40  Adjustive R2=.39    F=33.53   p=.000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Depression
(N=209)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는 학생이 75.6%로 가장 높았으며,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8.6%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인
간 대 인간의 관계로 다양하고 무수한 관계로 사회를 형
성한다. 특히 대학생은 대인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지만, 타인과
의 관계에서 불만족한 경험은 정서적인 장애 또는 성장
의 저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가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분노표현의 방식으로 하위요인별 점수는 
4점 만점 중 분노조절이 2.80으로 가장 높았고, 분노억
제 2.24, 분노표출 2.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un[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대학생이 분노를 자기내부나 다른 사람에게 돌

리기 보다는 적절히 조절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
사한다. 분노표현 방식으로 화를 밖으로 표현하는 분노표
출과 화가 나 있으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되며, 정서를 부정적인 방법
으로 조절 할 경우 일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완화하거
나 피할 수 있으나 자신과 타인에게 학대를 가하여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28]. 그리고 화가 난 상태를 인지하고 
화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분노
조절 방식은 긍정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분노억제나 분
노표출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나 학습무력감이 증가하므로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발달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분노표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으며, 대학교육은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분
노 감정에 대하여 긍정적 표현 능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24].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4 이었으며, 이
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2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
장과정에서 발달과제로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경험
하면서 인격을 형성해 나가지만, 특히 사회 인지 능력이 
확대되는 대학생 시기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
생은 타과 보다 교육과정이 엄격하고 필수적인 임상실습
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긴장 속 다양한 조직 내 인간관계
를 요구받고 있다. 사람 대상으로 돌봄과 동시에 건강교
육자로서 바람직한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
저 간호대학생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 기회가 
제공 되어야한다.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평균 0.98로 보통보다 낮
은 수준으로 타났으며, 이는 Yu등[26]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없음과 경한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는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영적인 측면까지 돌보는 전인적인 
돌봄을 요구하므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간호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건강은 필수요건이다. 우울은 전
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정상적인 범주에서부터 정신치
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 특성상 사회적 심리적 갈등이 우울을 가속화하여 
심각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한 우울 정
도를 나타낸 간호대학생도 지속적으로 우울을 모니터링 
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노표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2020

96

방식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
으며, 이는 대학생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un[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표출과 분노
억제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둘 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조
절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됨을 뒷받침 
한다[27].

분노억제와 우울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제를 자주 사
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하게 나타
난 Sung과 Kim[2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
아지고, 높은 수준의 분노억제는 우울 수준을 높인다
[29].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
으로 조절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언어 또는 행동으로 
공격을 가하게 되어 다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
어 우울이 증가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분노조절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Jung[3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분노조절과 우울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분노조절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노를 느끼게 될 때 화
가 난 원인을 생각해보고 분노를 조절하거나 감소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행하는 분노조
절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우울이 감소된다. 분노는 자기
방어체계의 일부로 인간의 생존가능을 높여주는 정서반
응으로 적절한 분노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
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표현
하지 못한 분노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
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생은 미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며 
간호대학생은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해야 할 주역으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조화로운 인간관례를 위해 적절한 
분노조절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와 우울 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대인과계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Jung과 Park[31]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25, 32, 33]. 대부분의 대학생은 타율적 교육환경 
및 입시위주의 교육 영향으로 대학생활에서 주체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경험 및 적절한 대처
를 하지 못한 경험이 많아질 경우 무기력이나 우울과 같
은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나게 된다[33]. 주어진 상황 속
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대인
관계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상
담 및 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전공 만
족도, 지원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우울 정도가 낮았다. 간호학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
행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업부담이 많고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므로[24], 교육과정 중 전공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간호학생의 우울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원 동기는 타인의 권유보다 자
신의 흥미 또는 취업률이 높은 것이 우울 정도가 낮게 나
타났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흥미를 고려하고 취업관
련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
행연구에서 건강상태, 성적, 가정형편, 전공만족도 및 전
공자신감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25].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개별적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
춤형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34].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임상실습 등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에 취약한 
집단으로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 내면에 관심
을 가지고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
조절 및 대인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노억제, 분노조절 및 대인관계 
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
현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호소할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
계 능력과 분노조절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Jung[30]의 연구에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가장 컸으며,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
된 방법으로 표현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분노나 우울 같은 부정적
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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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과 정서적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분노표현 
방식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분노억제가 높을수록 그리
고 분노조절이 낮을수록 우울이 심한 경향이 있으며, 분
노표현 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교
육과정 내 적절한 분노표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수법
이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경
향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
능적인 분노표현과 대인관계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 미래사회 국민의 보건의료에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
를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재원인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전체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어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기를 제언
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과 대인관계 능
력 및 우울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된다면, 이를 반영한 
간호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
발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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